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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수익 악화가 

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실

감하지 못하고 있다.

경영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정유

기업들은 2014년부터 예산을 감축하면

서 제조코스트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.

정유기업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석

유제품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가동을 중

단하는 방법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있

으며 운영, 영업비용 등 세밀한 예산까지

도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

SK이노베이션은 2014년 2/4분기에 

503억원, S-Oil은 549억원, GS칼텍스 

역시 71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

따라 예산 절감에 고심하고 있다.

GS칼텍스(대표 허진수)는 5월 석유화

학사업본부와 윤활유사업본부를 1개 본

부로 통합하는 등 7개 사업본부를 5개로 

줄였으며 경영지원본부를 폐지해 대외협

력실로 개편했다.

S-Oil(대표 나세르 알 마하셔)도 조직

을 개편하면서 긴축경영에 돌입한 것으

로 알려졌다.

SK이노베이션(대표 구자영)은 매주 

계열사들과 비상경영회의를 통해 운영예

산 절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출장

비, 광고비, 교육비 등 운영예산을 20%

까지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. 2014년 

상반기 판매관리비가 8857억원으로 

2013년 상반기에 비해 206억원 감소했

다.

또 2013년 말부터 상무 5명, 전무 2

명, 실장 2명 중 3명은 계열사로 자리를 

옮겼고 5명은 퇴직해 긴축경영을 실시하

고 있다.

퇴직 임원의 연령은 51-57세로 정년

인 60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

고 있다.

석유화학기업들도 영업이익이 감소하

면서 긴축경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

고 있다.

LG화학(대표 박진수)은 2014년 2/4

분기 영업이익이 3596억원으로 영업이

익률이 전년동기대비 2.4%포인트 하락

해 6.1%를 기록했다.

한화케미칼(대표 방한홍)은 219억원

으로 0.6%포인트 하락해 1.0%를 기록

했으며, 삼성토탈(대표 손석원)도 영업

이익 282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

은 1.5%로 5.4%포인트 하락했다.

특히, 삼성정밀화학(대표 성인희)은 

2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

전환했다.

시장 관계자는 “LG화학을 제외한 국

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영업이익이 1000

억원 미만이며 오히려 적자로 전화될 우

려가 높아지고 있어 제조코스트 절감부

터 전체 예산을 긴축하는 전략적 전환이 

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하지만 삼성토탈, 삼성정밀화학 등은 

영업이익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판

매관리비 등 기존 예산을 감축하지 않고 

있고 석유화학기업 대부분이 예산 절감

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삼성정밀화학은 2014년 상반기에 매

출이 60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81

억원 감소했으나 판매관리비는 584억원

으로 오히려 11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

타났다.

삼성토탈도 2014년 상반기 영업이익

이 963억원으로 무려 1896억원 감소했

으나 판매관리비는 959억원으로 70억원 

늘어났다.

다만, 한화케미칼은 2014년 상반기 

판매관리비가 5538억원으로 2013년 상

반기 5659억원에 비해 121억원 감소했

다. 한화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했

다.

석유화학 관계자는 “영업이익이 적자

로 돌아서지 않아 정유기업에 비해 위기

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”며 “긴축경

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영업과 

R&D 투자로 경기침체를 타개해나갈 

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하지만, 2014년 하반기에도 석유화학 

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

타나고 있어 긴축경영을 통해 경영난에 

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

정유기업들은 긴축경영에 돌입해 하반

기에 매출원가 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 

등 운영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

다.

하지만, 석유화학기업들은 대부분 영

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

불구하고 코스트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

련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위기를 체감

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

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허웅 기자>

석유화학, 긴축 경영 전환하라!
정유기업, 구조재편 및 예산감축 돌입 … 석유화학은 수수방관


